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천만명이 치매로 진단받고 있으며 매해 천만명의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있

다고 보고하였다(2019). 국내의 경우 2018년 65세 이상 치매로 추정되는 인구는 대략 75만명이며, 이는 꾸

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 이르게 되면 1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19). 국내 

2011 치매노인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치매 국가지원비용이 10년 단위로 두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발표하

였고 대한민국 치매현황에서는 개인당 지출되는 치매환자의 간병비용이 중증으로 진전될 경우 경증에 비해 더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치매노인실태조사, 2011; 중앙치매센터, 2017). 치매관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

행되는 국내 상황에서 간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치매노인 관리에 관한 국내외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매관리는 약물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비약물적 개입을 통한 치매예방과 증세 

악화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편, 국외 연구들은 항정신병 약물과 같은 약물치료에 집중된 치매케어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술

적 치료 개입을 논의해왔다(Duignan, Hedley, Milverton, 2009; Karkou, Meekums, 2017). 이 가운데 무용 

공정원(fraukong@scu.ac.kr), 조교수 휴먼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서울기독대학교

* 교신저자 : 김지안(ballet7681@scu.ac.kr), 조교수 휴먼힐링예술학부 무용전공 서울기독대학교

한국무용과학회지, 2019, 제36권 제4호, pp.53~66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019, Vol.36, No.4, pp.53~66

1229-7836/19/543

DOI http://dx.doi.org/10.21539/Ksds.2019.36.4.53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성 평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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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치매환자의 비약물적 개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해 왔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9

년까지 국내에 출판된 다양한 무용 프로그램 개입이 치매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

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4개의 학술검색 엔진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목적에 적

합한 포함과 배제기준을 통과한 10편의 문헌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치매노인에게 적

용된 무용 프로그램의 특성은 치매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반복, 구체적, 중저강도로 구성되었다. 선정된 문

헌 중 2편을 제외한 문헌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두었고, 사전-사후를 측정하여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체건강, 자기표현 및 사회성, 인지력, 

정신건강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혼재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여 오늘날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건강예방과 증진을 위해 지속

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무용 프로그램 효과, 치매노인, 체계적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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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요법은 치매환자의 심리사회적 중재적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인지기능을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

는 개입방안으로 치매관리에 있어 비약물적 개입방안으로써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다(Palo-Bengtsson, Ekman, 

2002; Duignan, Hedley, Milverton, 2009; Yágüez, Shaw, Morris, Matthews, 2011; Goldstein-Levitas, 

2016;  Karkou, Meekums, 2017). Lyons, Karkou, Roe, Meekums, Richards(2018)는 영국의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서 치매관리를 위해 춤과 음악을 치료적 방법으로 제시

하고 있지만 명확히 무용이라고 지명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주목하면서 무용이 치매환자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

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무용은 치매환자에게 움직임을 통한 감각을 자극하

고, 사고하며, 느낄 수 있게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개입방법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Lyons et al., 2018). 

치매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무용개입의 가치는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게되며 이는 인간중심의 

케어를 가능하게 한다(Lyons et al., 2018). 더욱이 무용치료가 치매환자의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이들을 돌보는 가족, 스탭간의 치료적 관계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치매환자 

및 케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한다는데 있다(Palo-Bengtsson, Ekman, 2002; Duignan et al., 2009; 

Guzmán-García, Mukaetova-Ladinska, James, 2013). 따라서 무용 프로그램의 개입은 비약물적 개입방법

의 하나로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비용효과적이고 인간중심의 중요한 개입방법으

로 의료모델에 기반한 치매관리가  간과해 온 치매노인의 삶의 질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무용 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개별적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

러한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

지지 못했다. 선행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치매 관련하여 개입된 예방프로그램 29편에 대한 문헌고찰(김석선, 조

현미, 2018), 치매 동요(agitation), 인지에 대한 음악치료 효과에 관한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들(Kong, Park, 

2015; 조연진, 고범석, 2017), 치매 노인대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운동프로그램 효과의 메타분석과 문헌고찰

(김재남, 이창대, 박지혁, 2015; 유향숙, 2019)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몇몇 연구는 국외연구를 대상으로 하였

고 그 외의 연구들은 치매환자 대상 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분석에 관해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개별연구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

별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활용하여 치매노인에 대상 무용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2. 치매와 무용 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치매는 정신건강분류에서 다뤄지는데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편람인 DSM(Diagnostic and Statista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의 경우 5버전에 이르러 치매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주요 신경 인지장애

(Major neurocognitive disorder)으로 분류하였다(Lyons, 2019). 그러나 이전 버전인 DSM-4에서는 치매

를 다중 인지손상으로 다루었고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Lyons, 2019). 고령일수록 치매 유병율이 

증가하는데 85세 이상은 유병율이 40%이나 65세부터 70세 미만은 1%의 치매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다(중앙

치매센터, 2019). 

WHO에서 제시한 치매의 주요 증상은 만성적이고 진행적 특성을 보이며 주요한 기능상실이 인지기능에서 

나타나 이해력, 단기기억, 학습력, 의사결정, 언어문제 이외에 감정조절, 사회행동 등에서 문제가 감지된다고 

보고하였다(WHO, 2019). 치매는 경도, 중증도, 중증으로 구분되며 증상적 수준에 따른 치매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차이를 보인다. WHO에서는 치매는 일반적으로 초기, 중기, 말기단계로 구분한다(WHO, 

2019). WHO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초기치매 증상은 익숙했던 장소, 혹은 약속시간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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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계에서는 점차 치매가 진행되어 최근 발생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적합한 이름을 찾지 못하고 동일 질

문을 반복하는 등 의사소통 및 개인관리 문제가 명확히 나타난다고 설명한다(WHO, 2019). 마지막 단계에서

는 시, 공간에 대한 지각력을 잃어버리고 가까운 가족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며 폭력적 행동, 기본적 자기관리 

및 신체활동에 있어 타인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보았다(WHO, 2019). 

Lyons (2019)는 예술치료적 접근에 관해 칼 로저스(Rogers)의 인간중심 심리치료의 가치 기반과 치매환자

에게 공감, 화합, 배려 등을 설명한다.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침체된 자아의 표현, 인지

기능 촉발, 정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그 효과가 뒷받침되고 있다(Palo-Bengtsson 

and Ekman ,2002;  Duignan et al., 2009; Yágüez et al., 2011; Guzmán-García et al., 2013; 

Goldstein-Levitas, 2016). 무용치료적 접근이 치매환자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로 Yágüez 외

(2011)는 무산소 움직임(nonaerobic movement)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통제집단 대비 참여집단에서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지속적 주의력, 시각기억 및 작업기억의 유의미한 

증진이 나타났다고 보고함으로써 무산소 움직임이 인지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인지에 관하여 무용움직임 치료(Dance/movement therapy)가 치매환자의 감각을 자극하여 인지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Goldstein-Levitas, 2016). 또한 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의 사회성 

개선과 치매환자의 돌봄자, 스탭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치매환자 개인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돌보는 대상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Palo-Bengtsson 와 Ekman 

(2002)는 치매환자의 관점에서 분석된 소셜무용과 걷기의 강점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행한 바 있는데 그 결

과 치매환자의 몸의 참여, 돌봄자의 이해, 격려, 성숙한 친교, 환경의 주제 등의 경험을 도출하였으며, 

Duignan 외(2009)는 Wu Tao을 4주간 실시하여 6명의 치매환자 중 4명의 동요(agitation)가 감소했고 치매

환자와 스탭간의 긍정적 치료관계 향상의 효과를 밝힘으로써 댄스치료개입이 치매주거시설의 활기를 불일으키

고 환자와 스탭에게도 만족을 줄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춤 기반의 정신운동(dance-based psychomotor)가 

치매 및 케어스텝에게 미치는 영향을 질적방법으로 탐색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입이 치매환자의 정서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또한 치매 및 치매케어 스탭에게도 전반적 만족을 주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Guzmán-García et al., 2013). 

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무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기 위해 2019 The 

Cochrane Collaboration과 PRISMA checklist（2015 PRISMA)에서 제공하는 질문을 참고하여 구성하였

다. 2019 The Cochrane Collaboration에서 제공하는 리뷰연구 질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대상

자, 개입내용, 비교집단, 효과에 관한 결과(outcome) 등, PICO(Participants, Interventions, Comparisons 

and Outcomes)을 다룰 것을 제시하였으며 적합하다면 세팅(setting)도 다룰 것도 제안하였다(2019 The 

Cochrane Collaboration). 2015 PRISMA에서는 문헌연구 체크리스트에서 PICO에 연구설계(study 

design)에 더하여 PICOS(participants, interventions, comparisons, outcomes, study design)를 제시였

다(2015 PRISMA).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대상은 치매노인으로 하였고, 개별연구의 특성, 개

입은 무용 프로그램, 종합적으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개입된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

치며 실헙집단 내 및 비교집단과의 차이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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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문제

1)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연구의 일반적 특성(대상자, 세팅 등)은 어떠한가?

2)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의 연구설계의 특성은 어떠한가?  

3)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구성의 특성은 어떠한가? 

4)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개입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문헌검색 및 선택(Inclusion)과 배제(Exclusion) 기준설정

1) 문헌검색

본 연구는 전자데이터 베이스 학술검색엔진인 DBPIA, KCI, e-article, Google 학술검색 ４개의 웹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문헌검색에서 사용한 검색 키워드는 “((치매) AND (무용 OR 댄스) 

AND (치료 OR 프로그램 OR 테라피OR 동작) AND (효과 OR 영향))”이다(표 1).

AND 

치매 무용 치료 효과

OR

댄스 프로그램 영향 

테라피

동작

표 1. 검색 키워드(Searching Key Words)

2) 본 연구의 문헌선정의 포함기준(inclusion criteria)은 다음과 같다. 

(1)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문헌

(2)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 프로그램 

(3) 개입 이후 치매노인 대상 변화측정이 제시된 연구(예, 실험연구 및 관찰연구)

(4) peer-review로 출판된 연구

(5) Full-text 연구 

(6) 국내에서 수행된 국문으로 작성된 연구

3) 문헌선정의 배제기준(exclusion criteria)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및 동향연구 

(2) 연구보고서 및 학위연구

(3) 비무용 프로그램 개입연구 

2. 삐뚤림 위험(risk of bias) 측정

삐뚤림 위험(risk of bias)이란 문헌고찰 연구가 선정된 개별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개별연

구에 대한 삐뚤림 위험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선정된 문헌의 과잉, 과소 추정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성 평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57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36, No.4

(Higgins, Altman, Sterne, 2011). 따라서 선정된 개별연구에 대한 삐뚤림 위험 측정은 고찰의 결과가 이러한 

삐뚤림의 위험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밝힐 수 있다. 문헌의 삐뚤림 측정은 공동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후 차이가 있는 경우 재측정하였고 최종적인 삐뚤림 위험측정의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삐뚤림 위험측정은 

The cochrane collaboration에서 제시한 선정된 연구의 삐뚤림 측정 틀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Higgins et al., 2011).

연구자들의 삐뚤림 위험 측정결과에 대한 표기는 1) 삐뚤림 위험이 낮은 경우: Low, 2) 불명확한 경우: 

Unknown , 3) 삐뚤림 위험이 보통인 경우: Moderate, 삐뚤림 위험이 높은 경우: high로 하였다. 삐뚤림 위

험의 측정은 Higgins 외(2011)에서 제시한 5가지 (Selection, performance, detection, Attrition, 

reporting)기준에서 측정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Selection은 연구대상의 실험, 통제집단 할당여부로 평

가하였고, 둘째, performance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블라인드처리 하여 개입결과에 미치는 위험으로 평

가, 셋째, detection은 개입지식이 결과측정 영향을 주었는가로 측정이 삐뚤림의 위험이 있는가를 평가하였

다. Attrition는 결과가 누락 되었는지 여부 결과가 불충분 상태로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로 평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reporting은 선택적 보고 여부로 평가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문헌선정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헌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그림 1>. 본 연구는 두 명의 연구자가 각자 문

헌선정을 수행하였고 그 선정내용을 비교하며 연구자가 논의하여 문헌선정을 결정하였다. 박사학위의 연구자가 

이러한 문헌선정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문헌누락을 보호 및 적합한 문헌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4개의 검색엔

그림 1.문헌선정 흐름 (2015 PRI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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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통해 1388 편의 문헌이 추출되었고 이 중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46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46편의 문

헌 중 중복, 비무용, 고찰 연구등은 제외시켰다. 남은 10편의 문헌 중 양적분석은 8편, 질적분석은 2편이었다.

2. 문헌의 일반적 특성

문헌 발행시기에 관하여 연구가 2000년부터 2019년 까지 발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문헌을 추출한 결과 

2016년 3편(전현주, 2016; 정윤하, 고성희, 2016; 홍혜전, 2016), 2019년 2편(강희, 2019; 김남수, 이소은, 

2019), 2005년, 2010년, 2011년, 2017년, 2018년 각각 1편씩 (김명숙, 2005; 황향희, 최윤정, 2010; 김현

주, 2011; 전현주, 2017; 배혜영, 곽이섭, 김기진, 2018) 출판되었다.  연구참여자 성별 및 연령의 구성은 남

여 모두를 대상자로 한 문헌은 5편(김명숙, 2005; 황향희, 최윤정, 2010; 정윤하, 고성희, 2016; 홍혜전, 

2016; 강희, 2019),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문헌 5편(김현주, 2011; 전현주, 2016; 전현주, 2017; 배

혜영 외, 2018; 김남수, 이소은, 2019)이었다. 본 문헌고찰에서 분석한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의 연구대상의 연령은 60세부터 90세까지 다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으로 정신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헌 4편(김명숙, 

2005; 황향희, 최윤정, 2010; 전현주, 2016; 전현주, 2017)이었으며 치매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노인병원

통원치료, 노인전문센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6편(김현주, 2011; 정윤하, 

고성희, 2016; 홍혜전, 2016;배혜영 외, 2018; 강희, 2019; 김남수, 이소은, 2019)이었다. 따라서 입원한 치

매노인 대상의 문헌은 4편이며 이외의 문헌에서는 비입원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였다. 

치매노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도구로 MMSE를 사용한 연구는 7편(황향희, 최윤정, 2010; 김현주, 

2011; 전현주, 2016; 홍혜전, 2016; 전현주, 2017; 배혜영 외, 2018; 김남수, 이소은 2019), MMSE에 더해 

CERAD-K를 적용한 연구 1편(김현주, 2011)이었다. 따라서 선정된 문헌 중 7편의 연구에서 MMSE의 점수를 

치매노인선정에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10편의 문헌 중 치매노인의 신체활동을 통한 자기표현 1편(정윤하, 고성희, 2016), 치

매환자 및 스탭 간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3편(김명숙, 2005; 배혜영 외 2018; 강희 2019), 인지기능 3편 (황

향희, 최윤정, 2010; 김현주, 2011; 김남수, 이소은, 2019), 집중도 1편(강희, 2019), 우울 4편(황향희, 최윤

정, 2010; 김현주, 2011; 전현주, 2016; 홍혜전, 2016), 불안 1편(전현주, 2016), 신체근육, 활동 및 통증연

구 3편(전현주, 2016; 강희, 2019; 김남수, 이소은; 2019), 생활 스트레스 1편(전현주, 2017), 수면의 질 1편

(전현주, 2017)이었다. 

3. 문헌의 삐뚤림 평가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문헌의 삐뚤림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본 연구에서 두 편(김명숙, 2005; 강희, 2019)

의 문헌은 관찰사례연구로 Detection이 높은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배경은 관찰연구이기 때문에 관

찰자의 주관적 관점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높은 위험의 문헌의 삐뚤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하였다. 따라서 결과 도출 및 보고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Attrition, Reporting

은 중간수준의 위험으로 평가하였다. 이외의 문헌들은 실험군과 비교 혹은 통제군을 활용한 대조군을 두고 있

어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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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05) 
Hwang,

Choi(2010) 
Kim(2011)

Chung, 

Kho(2016)
Jeon(2016) Hong(2016) Jeon(2017)

Bae, Kwak, 

Kim(2018) 
강(2019)

Kim,

Lee(2019)

Selection Low Moderate Moderate Moderate Moderate Moderate Moderate Moderate Low Moderate

performance Low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Low Unknown

Detection High Low Low Low Low Low Low Low High Low

Attrition Moderate Low Low Low Low Low Low Low Moderate Low

Reporting Moderate Low Low Low Low Low Low Low Moderate Low

표 2. 삐뚤림(Risk of bias)

Author Object Method Setting Program & Treatment Outcome

김명숙

(2005)

Gender: M:2, F:4

Age: 63-73 

Eligibility: 주치의 

추천 무용치료 대상

연구자 

관찰 및 

분석

정신

병원

20회기(1회/week, 

40 Min.)

무용/동작치료

- 침체된 신체적 움직임을 통한 치료효과

- 색 수건은 대상자의 회상을 촉발하는 

도구적 역할

- 프로그램의 도구사용을 통해 그룹 내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관찰됨

- 안전한 도구의 필요성 제기

황향희,

최윤정

(2010)

Gender:M:2, F:20 

Age: 60-90, 

81(±7.06)

Eligibility:치매환자 

(MMSE-K: 20-23)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실험

(EG: 12, 

CG: 10)

요양

시설

24회기(2회/week, 

40 Min.)

DTPRE(Dance 

Therapy Program 

of Rhythm Exercise

EG: 인지기능 중 즉각회상만 증가*, 우울 감소*

김현주

(2011)

Gender: F only 

Age: 60이상

Eligibility:치매고위

험군(MMSE-KC, 

CERAD-K)

실험연구 

(EG:12,

CCG: 11)

노인

전문

센터

16회기(회2/week, 

90 Min.)

EG: 요가치료, CCG:

댄스스포츠

CCG: 인지기능 개선, 우울감소 나타나지 않음

전현주

(2016)

Gender: F only

Age: 평균 

EG:79.6,CG:80 

Eligibility:경증치매

환자 (MSE-K 

EG:18.8, CG:19.4)

대조군 

(사전-사후) 

(EG:10,

CG:10)

요양

병원

24회기(3회/week, 

45 Min.)

무용공연예술치료

프로그램

EG: 우울 및 불안감소*, 어깨관절 가동범위 

증가*

정윤하,

고성희

(2016)

Gender: M:21, F:34

Age:평균80.26 

Eligibility:치매노인(

알츠하이머형)

대조군 

(사전-사후) 

(EG:34,

CCG: 21)

노인

병원

12회기(1회/week, 

60 Min.)

(EG: 요구와 역할모델

의 무용치료세팅, 

CCG: 라인댄스)

EG: - 신체표현: 세 집단(조증치매환자, 우울증

을 동반, 혈관성치매) 증가*

    - 대화자세: 우울증치매 증가* 

    - 언어표현: 조증치매환자, 우울증치매환자

증가*

홍혜전

(2016)

Gender: M:12, F:28

Age: 70세

Eligibility: 신경과 

전문의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MMSE: 

11-23)

(EG:20,

CCG:20)

노인

복지관

20회기(1회/week, 60 

Min.)

EG:리듬움직임,CCG:

복합운동 

EG: 우울, 정신문제 행동의 감소* 

전현주

(2017)

Gender: F only 

Age: EG:79.6,CG:80

Eligibility:치매환자(

MMSE-k  (MSE-K 

EG:18.8, CG:19.4) 

대조군

(사전,사후)

(EG: 9, 

CG: 9)

요양

병원

(30 Min.) 8주

한국무용치료 

프로그램

EG: 생활스트레스 감소*, 수면의 질 향상* 

배혜영,

곽이섭,

김기진

(2018)

Gender: F only 

Age: EG:65-85  

Eligibility:경증치매

(MMSE-K: 15-23)

(EG: 10, 

CG: 10)
복지관

16회기(1회/week, 60 

Min.) 

무용치료(강강술래)

EG: 의사소통(회화, 인지, 태도)증가*, 

정서(관심)증가* 

표 3. 문헌고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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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된 문헌의 연구설계 특성

선정된 문헌의 연구설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편의 연구는 대조군이 없는 무용 프로그램 개입하면서 

시작부터 프로그램 개입종료까지의 변화를 관찰하였다(김명숙, 2005; 강희, 2019). 이외의 연구들은 대조군이 

있는 실험연구로 진행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활용하여 무용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문헌은 5편 

(황향희, 최윤정, 2010; 전현주, 2016; 전현주, 2017; 배혜영 외, 2018; 김남수, 이소은, 2019),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문헌은 3편(김현주, 2011; 정윤하, 고성희, 2016;홍혜전, 2016)이었다. 정윤하와 고성희(2016)는 

실험집단으로 요구와 역할모델을 비교집단으로 라인댄스를 적용하였다. 김현주(2011)는 실헙집단에 요가치료

를 비교집단에 댄스스포츠를 적용하였고 홍혜전(2016)은 복합운동을 비교집단으로 적용하였다. 

5.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구성의 특성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 프로그램의 특성은 8주간, 최소 12회기 부터 최대 56회기 까지 운영되었다. 

대조군이 있는 실험연구로 진행된 문헌 중에 24회기가 3편, 16회기 2편, 20회기 1편, 12회기 1편이, 8주간 

1편이었으며 관찰연구로 분석된 문헌의 경우 20회기 1편, 56회기 1편이었다. 주(week)단위의 분석결과로 한

주에 1회 무용 프로그램 개입을 한 연구는 5편, 주당 2회는 2편, 주당 3회는 2편이었다. 주당 1회 운영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주당 2, 3회는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김현주(2011)을 제외한 나머

지 문헌들은 최소 30분부터 60분까지로 1시간 혹은 1시간 이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김현주(2011)의 

연구는 90분으로 가장 많은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소요되었다.  

선정된 문헌의 무용 프로그램 개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무용치료로 구성된 문헌은 8편이었다. 따라서 2편(홍

혜전, 2016; 김남수,이소은, 2019)을 제외한 문헌들에서 치료무용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무

용동작치료(김명숙, 2005),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희, 2019), DTPRE(Dance Therapy Program of 

Rhythm Exercise)(황향희,최윤정, 2010), 요가치료(김현주, 2011), 이외에 무용공연예술 치료프로그램(전현

주, 2016), 요구와 역할모델의 무용치료세팅 (정윤하, 고성희, 2016), 무용치료(강강술래), 한국무용치료 프로

그램(전현주, 2017; 배혜영 외, 2018)가 있었다. 한국무용 관련 프로그램은 한국무용 프로그램, 무용치료(강강

술래) 및 한국무용치료으로 3편이었다(전현주, 2017; 배혜영 외, 2018; 김남수,이소은, 2019). 

무용 프로그램은 동작치료 혹은 강강수월래 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개입이 적용되었고 주목되는 특징으로 

선정된 문헌들은 치매노인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쉬운동작, 중강도, 반복적 동작,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작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40-50% 여유심박수로 구성하고 쉬운 동작 중심의 점

강희

(2019)

Gender: 

M:2,Female:7 

Age: 66-90

Eligibility:치매환자

대상자

관찰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시설

56회기(1회/week, 50 

Min.)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

- 신뢰적 관계(대상자-치료자)

- 근육이완과 신체통증 경감

- 집중력 유지

김남수,

이소은

(2019)

Gender: f only 

Age:EG:평균74.90

(±3.60),CG:평균74

.50(±4.80)

Eligibility:경도인지

장애(MMSE)

사전, 사후 

검증과 

two way 

repeated

ANOVA

(EG:10,

CG:10)

보건소

치매

지원

센터

24회기(3회/week, 

50 Min.)

한국무용 프로그램

EG: MMSE-K 점수 상승*, 신체기능 (상지근력, 

근지구력, 하지근력 근지구력, 전신지구력, 

유연성, 평형성)증가*, 골밀도는 통계적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음 

Eligibility: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M: 남성 F: 여성, EG: 실험군, CG: 통제군, CCG: 비교군, *: 통계적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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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 수준 향상 프로그램 구성 (김남수,이소은, 2019), 무용동작치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작이 있었다(김명

숙, 2005). 김명숙(2005)은 치매노인에게 친숙감을 주는 음악과 동작이 치매노인의 무용 프로그램 효과를 높

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치매로 인해 저하 혹은 상실된 치매노인의 기능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무용 프로그램 구성의 특성도 

나타났다. 치매노인의 공간에 대한 지남력 손상과 관련해 전반적 신체 움직임, 걷기등을 통해 공간인식, 방향

인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구성(배혜영 외, 2018), 움직임에 대한 기억력, 음악의 움직임 적용 (황향희, 최

윤정, 2010), 치매종류별 기능저하 및 손상의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입하였다(정윤하, 고성희, 2016). 

또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신체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자극 운동, 보조기구 사용율이 높은 참여자들

의 신체상태를 고려한 상체 움직임을 유도하는 응용동작, 반복동작을 활용한 한국무용 리듬과 상체중심 동작

을 적용하였다(전현주, 2017).

6.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효과 유형과 범위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력과 

집중력, 정신건강, 자기표현과 사회성의 유형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효과의 범위는 개별연구 간 다양하였다.

1) 신체건강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신체기능, 통증, 신체가동 범위, 수면의 질에 긍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현주, 2016; 전현주, 2017; 강희, 2019; 김남수, 이소은, 2019).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신체기능 (상지근력, 근지구력, 하지근력 근지구력, 전신지구력, 유연성, 평형성)증가가 나타났

고(김남수, 이소은, 2019), 그러나 골밀도 변화를 측정한 문헌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남수, 이소은, 2019). 대상자의 근육이 이완되는 변화측정 및 신체통증 감소가 보고되었으며(강희, 2019), 

어깨관절 가동범위 증가(전현주, 2016)가 나타났다. 

2) 인지력과 집중력

무용 프로그램 개입 이후 인지관련 변화를 측정한 결과 개별연구 간 차이를 나타냈다. 한 문헌에서는 무용 

프로그램 개입 이후 MMSE-K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김남수, 이소은, 

2019), 반면 다른 문헌에서는 인지적 기능수행은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상승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사전사후 검사결과 평균점수가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황향희, 최윤정, 

2010). 그러나 이 문헌에서 세부항목 분석결과에서는 즉각회상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

고 보고하였다(황향희, 최윤정, 2010). 인지기능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문헌에서는 치매고위험군 

대상으로 비교집단에 개입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후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김현주, 2011). 치매노인의 경우 인지기능 개선이 제한 된 것의 원인을 주의력의 측면에서 제기한 문

헌(황향희, 최윤정, 2010)과 달리 한 문헌에서는 초기 프로그램 보다 이후 참여시간을 확대하여도 집중력이 

유지되었다고 밝혔다(강희, 2019). 

3) 정신건강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우울, 정신행동 증상, 불안, 정서, 생활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은 다양하였다. 세 편의 문헌에서 무용 프로그램 개입이 치매노인의 생활스트레스, 우울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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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전현주, 2016; 홍혜전, 2016; 전현주, 2017).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무용 프로그램을 개입한 이후 우울

측정에서 실험군과 통제군 간의 집단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실험군의 사전사후 측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울감소가 나타났다(황향희,최윤정, 2010). 복합운동을 비교집단으로 설계하고 실험집단으로 리듬

운동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와 실험군의 우울, 정신행동 증상의 감소가 보고되었다(홍혜전, 

2016). 그러나 정서 및 우울에 무용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도 보고되었다. 무용치료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정서의 하위요인인 관심에 유의한 효과를 밝혔으나, 이외의 정서 하위영역인 기쁨, 분노, 불안, 우

울, 안정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배혜영 외, 2018). 비교집단으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개

입한 문헌에서는 참여 후 우울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현주, 2011). 

4) 자기표현 및 사회성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자기표현 및 사회성에 영향을 주었다. 사례연구로 보고한 문헌에서는 치매환자

들은 대인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룹 무용동작치료는 타인과의 접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 

타인의 움직임에 반응하게 되고 상호지지해 주는 효과를 보고하였다(김명숙, 2005; 강희, 2019). 이외의 무용 

프로그램은 치매노인과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치료자, 혹은 스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치매노

인과 치료자 사이의 신뢰적 관계형성이 보고되었다(강희, 2019).

표현력에 대한 효과를 보고한 문헌은 2편이었다. 무용 프로그램 개입에 따른 치매노인의 의사소통(회화, 인

지, 태도)효과(배혜영 외, 2018), 요구와 역할모델을 적용한 문헌에서 리더역할 부여 후 자기표현력(신체, 대화

자세, 언어표현)의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치매환자의 증상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정윤하, 고성

희, 2016). 이 문헌에서 신체표현은 세 집단(조증치매환자, 우울증을 동반, 혈관성치매) 모두 개선되었다고 밝

혔고 대화자세의 경우 우울증 동반 치매환자군에서만 향상이 나타났으며, 언어표현은 조증치매환자, 우울증 

치매 환자군에서만 향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정윤하, 고성희, 2016).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문헌을 대상

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문헌추출 기준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10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의 일반적특성은 2016년 이후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가 증가한 추세

를 보였다. 2010년과 이전에는 두 편의 문헌이 출판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문헌의 무용 프로그램 대상자는 입원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4편, 6편의 문헌에서

는 통원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통원하는 경우 입소 혹은 입원한 상태에 있는 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외부요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치매노인의 자격선정에서는 7편의 연구에서 MMSE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문헌의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초기 노인연령부터 고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

며, 남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이 10편 중 5편을 차지하였다.

셋째, 선정된 문헌의 연구설계에서 2편의 문헌은 사례연구로 대조군이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외의 실험군 및 

비교군의 사전사후로 측정한 결과를 제시한 문헌은 3편, 나머지 5편의 문헌은 실험군과 통제군의 사전, 사후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성 평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63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36, No.4

검증을 하였다. 

넷째,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의 특성은 24회기가 3편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다. 무용 프로그램은 

주당 1회씩 개입한 연구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1회기당 60분 진행된 연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무용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치료가 개입된 프로그램 문헌이 7편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었으며 치매노인의 신체, 정

신, 표현, 인지력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선정된 문헌의 치매노인 대

상 무용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는 신체, 자기표현, 인지와 집중력, 우울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미

한 결과가 연구 간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2. 논의 및 제언

본 논문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문헌의 특성으로 제시된 최근 치매노인 대상 무용개입프

로그램이 증가한 것은 치매노인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 요구증가에 따른 변화로 논의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는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무용 프로그램 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10편의 문헌을 추출하였

다. 최근발표된 치매노인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연구에서는 김석선과 조현미(2018)의 

연구 2000년부터 2014년 기간에 추출된 문헌 29편, 유향숙(2019)의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메타연구에서는 

22편, Kong과 Park(2017)는 음악치료가 치매환자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연구 10편을 선정하였다. 치

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 프로그램  개입연구는 음악치료 연구의 문헌의 수와 가장 근접하였다. 

둘째, Karkou와 Meekums(2017)는 연구방법의 질, 표집의 크기, 개입방법이 명확할 때 무용 움직임 치료

(dance movement therapy)가 치매에 영향을 주는지 규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선정된 문헌에서

는 연구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었고, 표집크기, 적용 프로그램도 상세히 보고된 특징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선정된 문헌의 결과가 치매노인 대상 명확한 무용 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Lyons 외(2018)의 연구는 무용움직임 치료가 치매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질적방법론에 치우쳐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와 달리 대조군 

사전-사후 실험연구가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보다 더 많이 수행되었다. 

셋째, Lyons 외(2018)의 인간중심, 심리역동 치료적 요인으로 자발성, 스토리, 리듬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고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에 위의 제시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다만, Lyons 외(2018)의 연구에서 치매에 대한 무용 치료적 연구가 치매유형, 단계별 증상에 대해 다루는 것

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윤하, 고성희(2016) 문헌만 치매유형별 증상에 따른 프로그램 결과

를 제시하였고 이외의 문헌은 경증치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치매

노인의 중증도에 기반한 무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치매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정된 문헌의 개입된 무용 프로그램의 다양성, 연구대상의 건강 상이성, 측정도구

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문헌선정에 있어 연구자들

이 각각 수행하고 제 3의 연구자의 확인을 받았지만 누락된 문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나타나는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개별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근거기반의 효과를 합성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데 

학문적,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무용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개발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첫째, 선정된 문헌들은 추후측정(follow-up)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에 무용 프로그램의 치매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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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냈다. 향후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연구는 추후측정을 

통해 장기적 효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으로 경증 치매노인이 

중증이상의 치매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치매 중증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장기적으로 중증도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치매예방을 위한 무용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치매예방활동은 보다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즐겁게 치

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의 인지, 정서, 신체, 사회적 기능을 

촉발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치매노인 케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치매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국가주도로 구축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도입 및 구체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국외의 NICE에서 제시하는 비약물적 지원정책과 같이 국내에서도 국가치매전담제를 통해 비약물적 

개입방안으로 치매노인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반

에 대한 정책적 기반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치매노인을 위한 무용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

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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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in Dance Program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Systematic Review

Kong, Jung Won⋅Kim, Jiahn Seoul Christian Univ.

It has been rising atten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round the world. The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effects of 

various dance program intervention studi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which are published from 2005 

to 2019 in South Korea. For this study, four academic search engines were utilized and ten studies that 

met the criteria for inclusion and exclusion of this systematic review. Finally, ten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ffects of dance programs on the elderly with 

dementia were mixed or positive effect on physical health, self-expression and sociality, cognition and 

mental health. The dance program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was orga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health condi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studies with experimental and control/comparative 

groups were designed with measuring the pre-, post test in the eight studies and two studies were 

performed in a single group case study.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the study suggested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upport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dance program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South Korea.

Key words : Effectiveness of dance program, elderly with dementia,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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